
석유화학기업 노동분쟁 정중동
월드컵으로 지연 … 제조업 임금·단체협상 여름투쟁 양상 변질

자동차, 중공업,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업들이 임금·단체협상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자동차와 섬유업종은 협상이 속속 타결되며 생산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조선, 화학 등은 아직 쟁점을 해

결하지 못하는 등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한창 임금·단체협상을 진행중이다. 5월말, 6월초 협상을 시작했지만 월드컵 기간에 월드

컵 열풍에 휩싸여 사실상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7월26일 노동위원회에 소속 사업장들이 함께 공동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이때부터 10일 간의

조정기간이 노사협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업계는 쟁의가 발생한다고 해도 8월10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섬유업계도 효성을 제외한 대형 사업장 대부분이 2002년 임금·단체협상이 끝나는 등 빠른 속도로 진척되

고 있다.

효성은 노조 자체 내부문제로 아직 협상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반면, 워크아웃중인 새한은 7월8일 워

크아웃 졸업 때까지 임금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고, 화의중인 금강화섬도 5월 임금동결을 선언했다.

또 2001년 장기파업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경험한 태광산업은 2월 2002년 들어 처음으로, 도레이새한도 5

월 노조가 회사에 임금조정을 위임하는 형태로 임금동결을 각각 결정했다.

코오롱은 5월 기본급 6%를, 한국합섬은 3%를 올리기로 하고 2002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자동차업계는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다행히 제일 빠른 속도로 해결점을 찾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7월2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2002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지었다. 노사는 2002년

임금을 동결하되 시간외 수당 10시간분인 월평균 7만4318원을 상여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연말까지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하면 2003년 1월부터 급여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7월23일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냈다. 전체 조합원 중 2만1786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임금협상 71.4%, 단체협상 61.3% 찬성으로 임금·단체협상안이 가결됨으로써 6월24일부터 끌어온 노사대립에

종지부를 찍었다.

현대자동차는 6월27일 노사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8.1% 찬성을

얻어 2002년 임금 교섭안이 가결됐다.

반면, 전통적으로 노사대립이 심했던 중공업 분야는 속속 파업에 들어가는 등 2002년에도 뜨겁게 달아오르

고 있다.

47일간 파업을 벌이던 두산중공업은 파업은 중단됐지만 임금·단체협상에서는 좀처럼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5월23일부터 7월7일까지 한달반 가량 노조가 전면파업을 벌여 3500억원의 매출손

실이 발생했지만 7월7일 지역중재단 중재로 파업을 끝내고 협상이 재개됐다.

삼호중공업도 회사측 상급단체 구성,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해고자 복직 등 쟁점에 의견 접근이 이뤄지

지 않자 노조가 7월12일부터 하루 2-3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5월30

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해고자 복직문제, 산재환자 처리 등 현안 때문에 임금·단체협상은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도 2002년 봄부터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노조 내

부문제로 협상 자체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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